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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Test methods for pyrophoric properties)

1.0 개요

1.1 목적

이 시험기준은 폐기물이 실온에서 공기의 접촉으로 5분 이내에 자연발화가 되는지

를 관찰하여 유해특성 폐기물의 자연발화성을 판정하는 방법이다.

1.2  적용범위

1.2.1 이 시험기준은 고상, 반고상 및 액상폐기물의 자연발화성 판정에 적용한다.

1.2.2 자연발화를 위해서 실온 또는 고온공간에서 수시간 또는 수일간 공기와 노출

시켜야 하는 시료의 경우에는 본 시험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.

1.3  간섭물질

"내용 없음“

2.0  용어정의 

2.1 규조토



일반적으로 무수한 다공질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성분은 SiO2 58 % ∼ 91 %, H2O

6 %로 구성되어 있다. 또한 다공질에 의한 흡수성이 크고 비열이 작아 건축자재,

실리콘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고 있다.

3.0  분석기기 및 기구

3.1 도가니

실온(대략 20 ℃)에서 규조토(diatomite)를 5 mm 높이로 채운 지름 약 10 cm 규격

의 도가니(crucible)를 사용한다.

[주 1] 규조토 또는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비활성물질은 시료를 쏟는 사고에 대

비하여 흙의 대체물질로 사용한다. 비활성물질에 첨가된 액상폐기물 시료가 공기와

접촉 시 점화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건조 여과지를 준비한다.

3.2 주사기

주사기는 자연발화성 액상 물질을 실험할 때 필요 한 것으로, 5mL 이상 용량의 유

리재질로 된 것을 준비한다.

4.0 시약 및 표준용액 

4.1 규조토

규조토는 자연발화성 물질을 실험할 때 단열재 역할을 하는 것으로, Celite 545

(SiO, 분자량 : 60.28)을 사용한다.

5.0  시료채취 및 관리

5.1 폐기물시료 채취 및 관리는 ES 06130.c 시료의 채취에 따른다. 다만 자연발화



성 폐기물 취급에 관한 세부절차는 다음을 따른다.

5.2 시료는 보관용기 개봉 후 바로 시험하여야 한다. 또한 시험은 온도 25 ℃ ± 2

℃, 습도 50 % ± 5 % 대기압하의 (무풍 즉, 0.1 m/s)의 장소에서 수행한다.

6.0 정도보증/정도관리(QA/QC)

6.1 시험의 재현성을 위하여 5회 반복시험을 수행한다.

[주 2] 시험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시험 중 한번이라도 자연발화성이 관찰되면 해당

시료는 자연발화성으로 판정하고 시험을 중단하여도 무방하다.

7.0  분석절차

7.1 고상 및 반고상 폐기물

7.1.1 1 cm ∼ 2 cm의 고상폐기물을 약 1 m 높이에서 불연판 표면으로 낙하시

킨다.

7.1.2 낙하 중 또는 낙하 후 5분 이내에 자연발화 여부를 관찰한다. 시료의 자연발

화가 관찰되지 않으면 5회 반복시험을 수행한다.

7.2 액상폐기물

7.2.1 규조토를 5 mm 높이로 채운 지름 약 10 cm 규격의 도가니에 주사기를 사용

하여 약 5 mL의 액상폐기물을 옮긴 후 5분 이내에 자연발화 여부를 관찰한다. 5회

반복시험에서 자연발화가 관찰되지 않으면 7.1.2의 시험 과정을 추가로 수행한다.

7.2.2 주사기를 사용하여 0.5 mL의 액상폐기물을 건조여과지에 옮긴 후 5분 이내

에 여과지 표면에서의 자연발화 또는 탄화 여부를 관찰한다. 여과지 표면의 발화

또는 탄화가 관찰되지 않으면 3회 반복시험을 수행한다.



8.0 결과보고

8.1 결과의 해석

시료가 시험횟수 중 1회 이상 자연발화 되거나 여과지 표면의 발화 또는 탄화가 관

찰되는 고상, 반고상 및 액상폐기물을 자연발화성 폐기물로 판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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